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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“문제”
산자부, 마티즈 4등급에 에쿠스는 2등급 … 상대연비 등급제도 때문

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가 자동차에 부여하는 에너지 소비효율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판단을 

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10월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(국민중심당)은 리터당 연비가 13㎞ 

이상인 중소형 차량 상당수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3-4등급인데 비해 정작 8km 미만인 체어맨, 에쿠스 등 

대형차들은 2-3등급으로 등급이 더 높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

산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, 휘발유 1리터로 16.6km를 달릴 수 있는 경차 마티즈는 소비효율등급이 고작 4

등급인 반면, 7.6km 밖에 달릴 수 없는 에쿠스 3.8DOHC 모델은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외제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국산차 보다 상대적으로 고배기량 차량이 많은 미국산 수입자동차의 40.4%가 2

등급 판정을, 일본산 자동차 52.8%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.

권선택 의원은 “현행 제도가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들간 연비를 비교해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연비 등급제도

를 시행하기 때문”이라며 “제도가 에너지절약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”고 비판했다.

아울러 “영국과 벨기에,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,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연비

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등급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되면 국내 판매 수입차의 절반 이상이 4등급 

판정을 받게 된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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